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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클래식 스타를 주목하라. 피아니스트 윤아인

인천시향이 제시하는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 10.21 인천시립교향악단 <클래식 나우Ⅳ. 운아인 편>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21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현재 클래식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연주자들을 인천에 소개하는 인천

시립교향악단의 <클래식 나우>의 네 번째 무대가 열린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클래식의 현주소와 미래를 살펴보는 인천시립교향악단의 

<클래식 나우>는 지금까지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플루티스트 김유빈, 

피아니스트 신창용이 참여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러시아 피아니즘을 계승하며 적통의 길을 이어

나가고 있는 피아니스트 윤아인이다. 

현존하는 최고 여류 피아니스트이자 “살아있는 피아노 전설”이라 

불리는 엘리소 비르살라제에게 특별 사사를 받은 그녀는 미국 뉴욕 

로잘린 투렉 바흐 콩쿠르와 불가리아 블라디게로프 국제콩쿠르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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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를 수상하며 만국이 사랑하는 연주가로서의 발돋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모리스 라벨의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히며, 개성 강한 

환타지 풍의 이국적인 리듬감과 색채감을 보여주는 <피아노 협주곡 

G장조>를 협연한다.

이외에도 인천시향과 이병욱 예술감독은 에드바르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1번, 작품번호 46>을 연주한다. 

목가적인 분위기의 ‘아침의 기분’으로 시작해 어머니의 죽음을 비통

하게 그려낸 ‘오제의 죽음’, 동양풍의 요염함이 엿보이는 ‘아니트라의 춤’, 

행진곡 풍의 ‘산 속 마왕의 전당에서’가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후반부에는 화가 겸 건축가 하르트만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의 

작품 회고전에서 영감을 받은 모데스트 무소르그스키 <전람회의 그림>을 

들려준다. 원곡은 피아노 독주곡이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라벨의 오케

스트라 편곡버전으로 선보인다.

이병욱 인천시향 예술감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크게 사랑받고 있는 

클래식 명곡들을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를 이어갈 차세대 연주자와 

함께 연주해 더 큰 감동으로 다가갈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06회 정기연주회 <클래식나우Ⅳ. 윤아인 편>은 

R석 1만원, S석 7천원이며, 예술회관 유료회원에 가입하면 40% 할인가에 

즐길 수 있다. 8세 이상 관람가. 문의) 인천시립교향악단 032-42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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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교향악단 제406회 정기연주회

<클래식 나우Ⅳ. 윤아인 편>

 □ 일    시 : 2022년 10월 21일(금) 오후 7시 30분

 □ 장    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 람 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 관람연령 : 8세 이상

 □ 공연문의 : 인천시립교향악단 032-420-2781

 □ 주최/주관 : 인천문화예술회관/인천시립교향악단

<붙임> 관련 사진

포스터 이미지 바이올린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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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교향악단


